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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인들이 스테로이드 사용 하는 것을 동의해야하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피트니스 문화가 발달이 되고 몸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몸이 좋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에 관심을 가진다. 보통은 선수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트니스가 대중화가 되었다보니 일반 사람들도 약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알게되고 본인도 그렇게 사용하면 몸이 그들과 비슷해져 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된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반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모르고 쓰려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선수들이 약을 왜 사용하고 몸에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며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약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한다.

본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란 무엇일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리고 수 많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이다. 호르몬제라서 신체의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총제적으로 증가시킨다. 근육형성과 모든 종류의 신체 성장에 원인 물질이라 장기에도 부담이 간다. 물론 스테로이드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소량을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다량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부작용으로는 뇌 및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정신장애, 탈모, 피부조직 괴사, 성기능 퇴화 및 무정자증, 간암, 심장병 등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요즘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등이 많이 발전하고 미디어나 SNS가 발전하고 인터넷도 좋아져서 검색만 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정보가 너무 과다해 지다보니 사람들이 알아내는 게 많아진다. 현재 보디빌더나 피트니스 선수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비춰진다. 그 사람들의 피 나는 노력을 먼저 보기보다는 사진에 보이는 좋은 몸들만 생각을 하는 거 같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썼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사람의 근육을 길러진다. 하지만 그런 진실은 모르고 먼저 약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바쁘고 사용을 먼저 하는 사례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일반인과 선수의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선수들은 약물을 큰 대회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데 일반인들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몸을 고장내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 미용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며 약물 사용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
일반인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며 단순미용 목적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수들도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판은 이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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